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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극복·일상회복 속도 낸다
- 지난 9일간(8.10.~ 8.18.) 전국 54개 자원봉사센터 1만 9천여 명 참여 -

< 수해복구 자원봉사 사례 >

# 포항에서 서울까지 제습기 싣고 달려온 자원봉사자(경남 포항, 50대 남, 자원봉사자)

 뉴스에서 수해복구 소식을 접하고, 바로 피해지역으로 달려갔어요. 3일간 인근 숙소에서 

숙박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왔지만,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셨더라고요. 

저 역시도 자원봉사자분들이 땀 흘리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았습니다.

#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봉사 왔어요(제주시, 60대 남, 자원봉사자)

 나이가 있어서 수해 현장은 위험하다며 가족들이 만류했어요. 그래도 수해 현장을 본 

순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호텔에 묵으며 이틀간 꼬박 활동했습니다.

# 한국여행 중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외국인 자원봉사자(영국인, 남) 

 아내와 함께 3개월간 한국을 여행 중이에요.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수해가 일어났고, 돕고 싶은 마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 이틀간 봉사했습니

다. 23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 지역자원봉사센터 간 자원봉사 품앗이(강릉시자원봉사센터-광주시자원봉사센터)

 강원도 강릉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기도 광주시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원정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살수차와 밥차를 지원해 총 240인분의 밥을 

지어 현장의 복구인력과 이재민분들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에서 온 자원봉사자는 “산불로 

인해 우리 강릉이 힘들 때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어 뿌듯합니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의 복구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일상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월 10일(수)부터 8월 18일(목)까지 9일 

동안,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충남 등 6개의 시·도의 54개 자원

봉사센터를 통해 1만 9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침수피해 현장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서울) 4,499명, 11개 센터 (인천) 223명, 9개 센터 (경기) 8,222명, 23개 센터

(강원) 868명, 6개 센터 (충남) 5,181명, 3개 센터 (전북) 70명, 2개 센터

□ 자원봉사자들은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해 침수가구 빗물퍼내기, 토사 

제거 등을 실시했다. 

 ○ 이후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장, 농경지의 

복구작업과 범람한 하천의 주변 정화 활동 등 각종 수해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한편, 타 지역 복구현장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지원 활동과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의 열정 어린 수해복구 활동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도 강릉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산불대응 봉사활동 시 경기도 광주시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살수차 및 밥차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30여 명과 함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 침수피해를 접하고 포항에서 서울 관악구로 달려와 3일간 숙식을 하며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사례와,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왔다가 서울 동작구 지역에서 이틀간 봉사활동을 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 이와 관련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현장의 방역, 자원봉사의 

휴식 시간, 쉼터 확보 등을 포함한 ‘2022년 풍수해 대응 자원봉사 

운영지침 2’를 마련하고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에 공유하여 재난 대응 

자원봉사활동 및 현장 안전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수해복구 집중 동참기간(8.13.~8.21.) 동안 

복구가 시급한 현장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는 한편, 직원들이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봉사활동을 위해 수해복구 현장에 갔을 때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느꼈다”며 “전국각지에서 수해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덧붙여,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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